
2021 대한민국 트렌드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우리나라 성인 남녀 31%,  
타투(문신) 경험 있다!
기억 1. 영화를 보는데 몸에 화려한 문신을 한 남자가 나온다면? 그는 필시 조폭이다. 남자들은 
목욕탕에 갔을 때 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만나면 왠지 피하고 싶은 본능을 느낀 
다.  

기억 2. 유명 가수 이효리의 예전 사진을 보는데 그의 팔뚝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
았다. ‘walk lightly in the spring, Mother earth is pregant’(봄에는 사뿐히 걸어라, 어머니 
같은 지구가 임신 중이니)라는 타투였는데, 조폭 같은 무서움은 들지 않고 너무 예뻐 보였다. 그
리고 의미있는 글귀로 타투를 한 이효리라는 가수의 개성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좋았다. 

문신, 즉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기존 사고로는 타투는 조폭이나 날라리가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날라리와 거리가 먼, 축구의 신으로 대접받는 메시도 얼
마나 화려한 타투를 하는지 모른다.  

실제 만 59세 이하 성인 남녀 조사 결과 31%가 타투 경험이 있으며, 57%가 앞으로 해보고 싶
다고 응답했다.  

귀하 교회에 문신을 한 사람이 오면 귀하와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곧 교회에 문신
을 티나게 한 사람들이 올지 모른다. 못마땅한 눈으로, 경계의 시선으로 그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일말의 거부감이나 스스럼없이 그를 대할 것인가?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15호에서는 문신, 즉 타투를 한 사람이 왜 늘어나는지 그게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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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문신)한 사람, 점차적으로 증가!  
2014년 25% → 2021년 31% 

1

•타투를 하는 이유,  
현실에서 탈출하여 자유로운 자신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 

• 요즘 우리 주위에는 타투, 즉 문신을 한 경험이 2014년에 25%에서 2021년 31%로 증가해서 타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타투는 여성과 젊은 층이 많이 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은 10명 4명 가까이 타투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그림] 타투(문신) 경험

2014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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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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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미와 호기심(52%)이었으며, 휴가철에 기분을 내고 싶었거나(38%), 개성
을 표현하고 싶어서(25%) 타투를 새겼다는 경험자도 많았다. 

• 그 외에 튀어 보이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유분방하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고 싶어서도 이유로 
응답되었다. 

• 현실에서 탈출하여 자유로운 자신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이 심리가 기저에 있는 것이다.

[그림] 타투를 한 이유(타투 시술 경험자, 중복 응답)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재미 삼아서/호기심에

휴가철 기분(여행 기분)을 내기 위해서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서

 의미있는 사람, 글귀, 그림 등을 기억하고 싶어서

친구, 연인 등이 같이 하자고 권유해서

좀 튀어보이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 따라하고 싶어서

자유분방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7

8

8

11

13

13

25

38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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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를 한 사람에 대해 주위에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데 타투를 한 본인은 ‘재미있었다/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이 80%로 매우 높았다.

[그림] 타투 후 주변 반응 (%)

아무  
반응이  
없었다 

멋있어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다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이 
많았다

기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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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타투 후 본인 만족도

재밌는  
경험이었다/ 
만족스럽다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조금은  
후회가  
된다

굉장히  
후회스럽다

기타  

32
15

80

•타투는, 자기 만족이 크다!

• 타투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14년보다 훨씬 많아져서 69%에 달했다. 
• 젊은 층일수록 타투를 자신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2014년 50%에서 2021년 

61%로 훨씬 더 강해졌다.  
• 타투를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보는 시선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타투의 의미 (%)

타투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2014년

2018년

2021년 69

53

54 2014년

2018년

2021년 61

46

50

타투는 패션 아이템이다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20대 

30대

40대

50대 64

66

71

73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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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69%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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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가 트렌드다! 
- ‘앞으로 타투 한 번 해보고 싶다’ 57% 

2

• 타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타투’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 타투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응답이 2014년 48%에서 2021년 70%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 요즘 타투가 유행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2014년 63%에서 2021년 68%에 달하고 있다. 
• 타투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의향률 57%로 응답자 10명 중 절반이 넘는다. 

[그림] 타투(문신)에 대한 인식 (%)

타투(문신)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2014년 2018년 2021년

7065

48

요즘 타투(문신)는  
유행하는 것 같다

2014년 2018년 2021년

686363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나는 잘 지워지는 스티커  
타투 정도는 한 번쯤 해보고 싶다

2014년 2018년 2021년

575151

[그림]  타투에 대한 전망

• 전반적으로 타투는 향후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5%가 앞으로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 특히 타투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예상(66%)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
다. 지금은 주로 젊은 층이 타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투를 하는 중장년층도 많아질 것이라고 보
는 것이다. 중장년층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65%

앞으로 타투(문신)를 
하는 사람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66%

앞으로 타투(문신)를 하는  
연령대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3646869

•타투,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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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타투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중복 응답)

• 타투를 한 사람을 보면, 날라리(양아치)와 조폭 등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일부 남아 있으나,  
대다수는 연예인, 음악인 등 패션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 즉 타투가 자유로운 개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연예인  날라리 
(양아치)

  조폭 등  
불량배

  음악하는  
사람

  스타일 
리스트

  모델   메이크업  
아티스트

디자 
이너

 운동 
선수

헤어  
디자이너

외국  
유학생

  미술  
전공자

23262930323334
39

434445
55

타투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  
‘연예인’ 55% 

3

[그림] 타투한 사람에 대한 인식

• 타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타투를 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상당히 옅어진 것으로 조사되었
다.  

• 타투를 한 사람을 보면 무서움을 느끼거나, 거리를 두는 편이라고 말하는 응답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 타투를 몸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왠지 성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선입견도 20%로 낮아졌다. 

•타투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

(%)

타투를 한 사람을  
보면 무섭다

2014년 2018년 2021년

20
24

28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타투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편이다 

타투를 새긴 사람은  
왠지 성실하지 않을 것 같다

2014년 2018년 2021년

182021

2014년 2018년 2021년

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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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족의 타투에 대한 의견

• 타투를 개인적 선택이라고 생각하므로 남들이 타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지만 내 가족이 영구 
타투를 제외하고 헤나 타투, 레터링 타투, 스티커 타투 등 가벼운 타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반기지 
않는다. 

• 특히 자녀가 타투를 하는 것은 찬성하는 의견이 별로 많지 않다.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나는 내 애인이 가벼운 타투를 한다면 허락할 것 같다

나는 내 배우자가 가벼운 타투를 한다면 허락할 것 같다

나는 내 자녀가 가벼운 타투를 한다면 허락할 것 같다 35

38

43

타투,  
가족은 글쎄… 

4

[그림] 타투(문신)에 대한 태도 - 동의율

• 타투가 점점 대중화되면서,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도 크게 달라졌다. 전체 응답자의 80%가 타투에 대한 인
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고 평가했는데, 이런 변화를 연령대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 그리고 이러한 관대함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

타투(문신)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

2014년 2021년

80
69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4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그렇다 응답률임

66%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타투(문신)에 대

한 인식은 더욱 관대해질 것이다 연도별 연령별(2021년)

20대 30대 40대 50대

78808182

•타투에 대한 인식, ‘앞으로 관대해질 것이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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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일반사회 통계

[그림] 시술하고 싶은 타투(전체)

• 타투를 한 사람은 주로 스티커 타투, 헤나 타투 등 쉽게 지워지는 일회성 타투 경험이 많은 편이다 
• 하고 싶은 타투는 포인트 타투와 레터링 타투 등 기존에 많이 하는 스티커 타투, 헤나 타투 등 1회성 타투보

다는 영구성 타투를 원하지만 아직도 조금 작고 과하지 않은 타투를 많이 꼽았다.   
• 사람들은 타투에 관대해졌지만 아직도 대체로 작은 크기로도 개성을 표현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

화감을 주지 않는 형태의 타투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타투의 종류 ]  
•스티커 타투 : 스티커를 이용해 붙이는 것으로 없어지는 1회용 타투 
•헤나 타투 : 봉숭아 물을 들이듯이 하는 타투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타투  
•레터링 타투 : 자신의 신념이나, 좋아하는 글귀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들을 새기는 타투 
•포인트 타투 : 신체 일부에 작은 글자 혹은 표식을 넣는 타투 
•패션 타투 : 꽃, 요정, 만화캐릭터 등 자신이 원하는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타투

•가벼운 타투는 O.K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1 타투(문신) 관련 인식 조사’, 2021.10.07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7.23-28) 

스티커 
타투

헤나 
타투

레터링 
타투

포인트 
타투

패션 
타투

91315

33

56

포인트 
타투

레터링 
타투

헤나 
타투

스티커 
타투

3740
4849

[그림] 시술한 타투(타투 시술 경험자) (%)

TV출연자의 타투는 
 ‘가려야 한다’ 47%, ‘가릴 필요없다’ 47% 

5

• 타투에 대해 관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TV 출연자의 타투에 대해서는 ‘가려야 한다’와 ‘가릴 필요없다’가 각
각 47%로 같은 비율이었다. 

• 타투는 개인적 선택이지만 타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TV
에 나오는 출연자의 타투에 대해서는 가리거나 모자이크 방식으로 감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그림] TV 출연자 타투 출연 시 의견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1.6.25.(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 전화조사, 2021.6) 

모름
6%

가려야  
한다 
47%

가릴 필요 
 없다
47%

가릴 필요 없다(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2
38

53
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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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전에는 문신과 관련된 여러 글자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경형( 刑)이다. 기원전 
1천년 이전부터 범죄자의 얼굴에 글자를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 형벌로 죄인의 이마나 팔뚝에 먹으로 죄
명을 새겨넣는 것을 가리켜 '경을 친다'고 하였다. '경을 칠놈'이라는 말의 연원이다. 몸에 대한 훼손은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인간의 몸은 신의 형상을 구현한 것으로 손상하면 안 된다고 여
겼다. 타투를 한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범죄자 같은 사람이 연상되는 것도 타투가 부정적인 이미지
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타투가 꼭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만은 아니다. 고대 미라 혹은 현대 아프리카나 태평양 지역 문화권
에서 타투는 신분을 나타내고 주술적 혹은 영적 목적으로,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어 왔다. 즉 타투는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한편으로는 긍정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 왔던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타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타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은 거의 없고 부정적인 
시각만 있었다. 명나라 형벌 체계를 들여온 조선시대의 형벌 가운데 자자형(刺字刑). 혹은 묵형(墨刑)이라
고 해서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먹물로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이 있었다. 사람을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죽이
는 형별은 아니지만 자자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말 개화기 시대에 사람들이 고
종이 단발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 스타일로 바꿨지만, 일부 고집스러운 양반들
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즉,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머리를 자르는 것을 거부하고 상투 머리
를 고수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몸에 문신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타투가 죄인의 표식이었다면 근대 들어와서는 조폭의 상징이었다. 우리나라 조폭들이 일본 야쿠
자의 영향을 받아서 타투를 하기 시작해서, 타투는 조폭을 의미했다. 남자들은 목욕탕에 갔을 때 몸에 문
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만나면 왠지 피하고 싶은 본능을 느낀다. 그만큼 문신에 대해서 우리는 혐
오, 회피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타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어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연예인과 
예술인들이 타투를 하면서 타투가 자유로운 개성의 표출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주로 젊은이를 중심으로 
유명 스타와 동일시하려는 욕구, 남들과 달라 보이려는 욕구, 자기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욕구 등을 
가진 사람이 타투를 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타투에 대해 관대하게 받아 들이는 분위기가 커졌다. 그렇
다고 부정적 인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아직도 부정적 인식이 크지만 긍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교회에서는 타투를 한 사람을 아직까지 보기는 쉽지 않다. 타투를 하고 싶어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교회 
분위기이다. 하지만 앞으로 타투에 대해 더 사회적으로 관대해지고 이를 시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
에서도 타투를 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때 교회는 타투를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가 엄숙주의에 빠져 가볍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시대의 변화를 놓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사
회와 유리된 곳으로 만드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자기 개성을 마음껏 펼치는 밝고 긍정적
인 분위기가 교회에 넘쳐날 때에 교회는 좀 더 친근한 장소로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